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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임금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184.5시간에 
비해 2018년 12월에 161시간으로 23.5시간 감소되었
다(MoEL, 2018). 통계청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47.9시간에서 2016년 43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시
간은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4시간 이었는데,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은 1,759시간이며, 네덜란드는 1,400시간 미만이
고, 캐나다, 일본, 미국은 1,700시간 수준을 보이고 있
다(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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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roportion of those working beyond 53 hours a week in 2018 has reached 16.8% of the total 
number of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Statistics Korea, 2018).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that have 
dealt with the correlation of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ing risk of work-related health problems, studies 
dealing with the factors impacting work-related health problems of workers according to their working hours 
are few.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factors impacting work-related health problems of workers based on their 
working hours through thorough research on their work environment.

Methods: Necessary factors for this study were extracted from ‘the 4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to 
analyze details on normal characteristics and work environments used for the study analysis, work hours, and 
health problems related to work.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en showed a greater probability of exposure to work-related health 
problems than did women, especially in the 50s age group, which showed the highest potential for health 
problems from work among age groups. Second, service providers and sales professionals showed a higher 
probability of work-related health problems. Third, for the work environment, health problems at work related to 
vibration, noise, chemical and poison exposure, exhaustion, pain, standing position, and repeated motion 
showed a higher probability if the work hours are long.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inimization of overtime labor would prevent work-related health 
problems and diseases, improve the well-being of workers, and decrease the negative impact on workers in 
the sub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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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일과 관련되어 사고나 건강문제
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노동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일 이상의 병가를 필요로 하는 직업 손
상이 3억 1,300만건 발생하였고, 매년 35,000명 이상
의 근로자들이 업무관련성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ILO, 2014). 미국에서는 300만명 이상
에서 업무관련성 사고가 발생하였고(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 유럽연합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Eurosta, 2014), 독일에서도 연간 
100만건 이상의 업무관련성 사고가 발생하여 병가 중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adura et 
al., 2013; BAuA. 2014). 

업무관련성 사고와 건강문제는 장시간 노동을 할 때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 Dembe et al.(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것은 업무관련 위험 비율
을 37% 증가시키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에는 위험 비율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
로자의 근무시간에 상응하여 상해율이 증가하면서 강한 
양-반응 관계가 관찰되어 장시간 노동이 업무관련성 사
고 및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necke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주당 40시간 이
상이나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이 연 100명 마다 업무
관련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120만 독일 근로자의 산재보상기록을 토대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교대의 후반
부(8시간 이상)에 업무관련 건강문제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ecke et al., 1998; Nachreiner 
et al., 2000). 이와 같은 경향은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A∘ Kerstedt, 1995). 

한편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휴식시간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피로현상이 감소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
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01). Kim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산업
재해율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근로시간과 산업재해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주 53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를 하
는 근로자는 2018년에 4,505,000명에 이르러 전체 근
로자 26,822,000명의 1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Statistics Korea, 2018). 법정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이 315만명(16.1%)이며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
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00만명(5.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KLI, 2018). 

장시간 노동과 건강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업무관련성 건강문제의 위험요인에 따른 장
시간 노동과 교대근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고
(Simo, 2018), 장시간 노동과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작
업관련성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있으며
(Harrynauth & Shawn, 2017),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 감소와 산업재해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도 있다(Kim et al., 2008). 소규모 사업장
의 산업재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Kim, 2016)
도 있으나, 근로시간 변수가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과 업무관련성 건강문제
를 파악하고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근로
시간대별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제4

차 근로환경조사(The 4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2014년) 자료이며, 근로시간대별 근
로자의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 대상은 조사 모집단인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추출하
고 추출된 가구 내에서 취업자 기준에 부합되는 자로 
선정하며, 조사방법은 전문면접원의 가구방문을 통해 
일대일 면접조사이다. 2014년에 실시된 근로환경조사
는 4번째 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50,007명의 
근로자가 면담을 거쳤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제
외하고 20,875명의 대상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2. 조사도구
근로환경조사(The Thir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자료에서 연구에 필요한 항목을 추출
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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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관한 사항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 교대근무 

여부, 사업장 규모, 직업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근
로환경 특성으로는 진동, 소음, 분진⋅증기흡입, 화학물
질⋅감염물질 접촉, 피로⋅통증⋅서있는 자세, 반복동
작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기준을 
근거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40시간 
이하, 41~52시간 이하, 53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업무관련 건강문제는 Q69.“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후 Q69a.[있었다면] “귀하가 하시는 
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라는 업무 관련여부를 파
악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특성에 따
른 업무관련 건강문제는 x2-test로 분석하였다. 근로시
간대별로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
른 업무관련 건강문제는 x2-test로 분석하였다. 근로시
간대별로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건강문제 

본 연구대상자는 모두 20,875명 이었으며, 이 중 업
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756명으로 
전체의 46.7%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건강문제는 성별, 연령, 
교대근무 여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Categories Variables
Work-related health problems 

Total
(N=20,875) x2 (p)No

(N=11,119)
Yes

(N=9,756)
Sex Male 6,885(55.5) 5,529(44.5) 12,414(100.0) 59.26 

(<.001)Female 4,235(50.0) 4,227(50.0) 8,462(100.0)
Age(year) ≤29 1,387(62.8) 821(37.2) 2,208(100.0)

176.49 
(<.001)30~49 6,350(54.8) 5,241(45.2) 11,591(100.0)

≥50 3,382(47.8) 3,693(52.2) 7,075(100.0)
Employment 
condition

Non-regular worker 2,450(52.7) 2,199(47.3) 4,649(100.0) 0.78 
(.377)Regular worker 8,670(53.4) 7,556(46.6) 16,226(100.0)

Shift work Weekday division shift 248(52.4) 225(47.6) 473(100.0)

27.81 
(<.001)

Permanent shift 165(51.6) 155(48.4) 320(100.0)
Shift/rotation duty 434(45.1) 528(54.9) 962(100.0)
Non-shift 10,273(53.7) 8,848(46.3) 19,121(100.0)

Enterprise 
size

〈50 8,744(52.7) 7,839(47.3) 16,583(100.0)
9.49 

(.009)50~299 1,712(55.2) 1,389(44.8) 3,101(100.0)
≥300 663(55.7) 527(44.3) 1,190(100.0)

Job Office Job 2,913(61.7) 1,809(38.3) 4,722(100.0)

324.60 
(<.001)

Manager, expert 1,247(60.9) 801(39.1) 2,048(100.0)
Service, seller 3,166(52.9) 2,817(47.1) 5,983(100.0)
Agriculture⋅fishery⋅simple Worker 1,481(47.5) 1,638(52.5) 3,119(100.0)
Engineer, semipro, technician, machine engineer 2,312(46.2) 2,691(53.8) 5,003(100.0)

Table 1. Work-related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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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남성은 44.5%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50%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는 37.2%에서 건강문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세 이상은 52.2%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
는 경우 46.3%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교대/순환근무를 하는 경우는 54.9%에서 건강문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는 44.3%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50명 미만인 경우는 47.3%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는 38.3%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공⋅준전문가
⋅기능원⋅장치⋅기계종사자인 경우는 53.8%에서 건
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건강문제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건강문제는 진동, 소

음, 분진⋅증기흡입, 화학물질⋅감염물질, 피로⋅통증
⋅서있는 자세, 반복동작 등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에 노출하는 경우 57.5%,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59.9%, 분진⋅증기흡입에 노출되는 경우 60.5%, 화학
물질⋅감염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61.9%, 피로⋅통증⋅
서있는 자세인 경우 53.1%,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 

53.8%가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근로시간대별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건강문제 간 
관계

근로시간대별로 업무관련 건강문제를 살펴보기 위하
여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 41~52시간, 53시간 이
상 근무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는 9.157명(43.9%)이었
으며, 이 중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는 3,696명
(40.4%)이었다.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6,159명
(29.5%)이었으며, 이 중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경
우는 2,991명(48.3%)이었다.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
우는 5,524명(26.5%)이었으며, 이 중 업무관련 건강문
제가 있는 경우는 3,069명(55.6%)이었다. 

근로시간대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건강문
제를 살펴보면, 40시간 이하에서는 성별, 연령, 교대근
무 여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41~52시간에서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 교대근무 
여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3시간 이상에서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남성은 36.9%에서 업무
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44.2%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Categories Variables
Work-related health problems 

Total
(N=20,875) x2 (p)No

(N=11,119)
Yes

(N=9,756)
Vibration non exposure 8,777(57.1) 6,593(42.9) 15,370(100.0) 345.25 

(<.001)exposure 2,342(42.5) 3,163(57.5) 5,505(100.0)
Noise non exposure 9,265(57.0) 6,984(43.0) 16,249(100.0) 414.66 

(<.001)exposure 1,854(40.1) 2,771(59.9) 4,625(100.0)
Dust⋅steam inhalation non exposure 9,553(56.5) 7,358(43.5) 16,911(100.0) 371.53 

(<.001)exposure 1,567(39.5) 2,398(60.5) 3,965(100.0)
Chemical substance⋅infectious 
material exposure

non exposure 10,373(54.8) 8,544(45.2) 18,917(100.0) 198.94 
(<.001)exposure 747(38.1) 1,212(61.9) 1,959(100.0)

Fatigue, pain, standing position non exposure 4,095(69.4) 1,804(30.6) 5,899(100.0) 861.69 
(<.001)exposure 7,025(46.9) 7,952(53.1) 14,977(100.0)

Repeat motion non exposure 4,822(66.6) 2,423(33.4) 7,245(100.0) 787.48 
(<.001)exposure 6,297(46.2) 7,333(53.8) 13,630(100.0)

Table 2. Work-related Health Problems According to the Work Environment (N=2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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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9세 이하는 31.8%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세 이상은 46.7%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만 하는 경우 35.0%에서 건
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대와 순환근무를 
함께 하는 경우는 56.2%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는 34.6%에서 건강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공⋅준전문가⋅기능
원⋅장치⋅기계종사자인 경우는 45.4%에서 건강문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 남성은 46.7%에서 업무
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50.9%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9세 이하는 41.6%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세 이상은 54.4%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47.6%에서 업무관련 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은 51.3%에
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
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47.7%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교대근무 하는 경우는 62.2%에서 건
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관리자인 
41.3%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어
업⋅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는 58.1%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남성은 52.2%에서 업무
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62.4%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는 42.7%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50세 이상은 57.9%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55.5%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은 55.9%에서 업무관
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근로시간대별 근로환경 특성과 업무관련 건강문제 간 
관계

근로시간대별로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Categories Variables
≤40hour 41~52hour ≥53hour

No
(5,461)

Yes 
(3,696)

Total
(9,157) x2 (p) No

(3,204)
Yes 

(2,991)
Total

(6,195) x2 (p) No
(2,455)

Yes
(3,069) 

Total
(5,524) x2 (p)

Sex Male 3,046(63.1) 1,783(36.9) 4,829(100.0) 50.36  
(<.001)

2,066(53.3) 1,810(46.7) 3,876(100.0) 10.39 
(.001)

1,773(47.8) 1,936(52.2) 3,709(100.0) 51.62  
(<.001)Female 2,414(55.8) 1,913(44.2) 4,327(100.0) 1,138(49.1) 1,181(50.9) 2,319(100.0) 682(37.6) 1,133(62.4) 1,815(100.0)

Age(year) ≤29 717(68.2) 335(31.8) 1,052(100.0)
90.98  
(<.001)

 375(58.4) 267(41.6) 642(100.0)
43.79 
(<.001)

294(57.3) 219(42.7) 513(100.0)
39.78  

(<.001))30~49 3,119(61.7) 1,939(38.3) 5,058(100.0) 2,002(53.5) 1,737(46.5) 3,739(100.0) 1,229(44.0) 1,566(56.0) 2,795(100.0)

≥50 1,625(53.3) 1,423(46.7) 3,048(100.0)  827(45.6) 987(54.4) 1,814(100.0) 931(42.1) 1,283(57.9) 2,214(100.0)

Employm
ent 
condition

Non-regular 
worker 1,383(58.7) 975(41.3) 2,358(100.0) 1.25  

(.263)
 584(48.7) 614(51.3) 1,198(100.0) 5.28  

(.022)
482(44.1) 610(55.9) 1,092(100.0) 90.98  

(<.001)Regular worker 4,077(60.0) 2,722(40.0) 6,799(100.0) 2,620(52.4) 2,376(47.6) 4,996(100.0) 1,973(44.5) 2,458(55.5) 4,431(100.0)

Shift work Weekday division 
shift 92(59.0) 64(41.0) 156(100.0)

29.18 
(<.001)

69(51.1) 66(48.9) 135(100.0)

14.76 
(.002)

86(47.5) 95(52.5) 181(100.0)

2.32  
(.508)

Permanent shift 93(65.0) 50(35.0) 143(100.0) 28(37.8) 46(62.2) 74(100.0) 44(42.7) 59(57.3) 103(100.0)

Shift/rotation duty 113(43.8) 145(56.2) 258(100.0) 120(43.2) 158(56.8) 278(100.0) 201(47.2) 225(52.8) 426(100.0)

Non-shift 5,162(60.0) 3,438(40.0) 8,600(100.0) 2,987(52.3) 2,720(47.7) 5,707(100.0) 2,124(44.1) 2,691(55.9) 4,815(100.0)

Enterprise 
size

〈50 4,067(59.3) 2,788(40.7) 6,855(100.0)
3.95  
(.139)

2,495(51.4) 2,361(48.6) 4,856(100.0)
2.78 
(.249)

2,182(44.8) 2,690(55.2) 4,872(100.0)
2.32  
(.508)50~299 991(61.7) 616(38.3) 1,607(100.0) 532(52.0) 491(48.0) 1,023(100.0) 189(40.1) 282(59.9) 471(100.0)

≥300 402(57.8) 293(42.2) 695(100.0) 177(56.2) 138(43.8) 315(100.0) 83(46.4) 96(53.6) 179(100.0)

Job Office Job 1,804(65.4) 953(34.6) 2,757(100.0)

148.66 
(<.001)

933(57.8) 682(42.2) 1,615(100.0)

80.53 
(<.001)

176(50.3) 174(49.7) 350(100.0)

2.78  
(.249)

Manager, expert 763(63.3) 442(36.7) 1,205(100.0) 369(58.7) 260(41.3) 629(100.0) 116(54.0) 99(46.0) 215(100.0)

Service, seller 1,220(62.4) 736(37.6) 1,956(100.0) 783(52.7) 702(47.3) 1,485(100.0) 1,164(45.8) 1,379(54.2) 2,543(100.0)

Agriculture⋅fisher
y⋅simple worker 755(48.6) 800(51.4) 1,555(100.0) 280(41.9) 389(58.1) 669(100.0) 447(49.8) 450(50.2) 8,97(100.0)

Engineer, semipro, 
technician, 
machine engineer 

919(54.6) 765(45.4) 1,684(100.0) 840(46.7) 958(53.3) 1,798(100.0) 553(36.4) 968(63.6) 1,521(100.0)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rk Hours and Work-related Health Problems (N=2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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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진동에 노출될 때 50.4%

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에 노출될 때 53.8%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진⋅증기흡입에 노출될 때 55.3%에
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
질⋅감염물질에 노출될 때 51.7%에서 업무관련 건강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통증⋅서있는 자세
인 경우 47.5%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 46.8%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 진동에 노출될 때 55.9%
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에 노출될 때 59.2%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진⋅증기흡입에 노출될 때 60.4%에
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
질⋅감염물질에 노출될 때 61.9%에서 업무관련 건강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통증⋅서있는 자세
인 경우 53.4%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 55.4%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진동에 노출될 때 66.5%
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에 노출될 때 67.5%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진⋅증기흡입에 노출될 때 66.4%에

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
질⋅감염물질에 노출될 때 72.0%에서 업무관련 건강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통증⋅서있는 자세
인 경우 60.1%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 62.2%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근로시간대별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로시간대별로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이 업

무관련 건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
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성별, 연령, 교대여부, 사
업장 규모, 직업, 소음, 분진⋅증기흡입, 피로⋅통증⋅
서 있는 자세, 반복동작이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인 경우 남자보다 1.55배 
더 건강문제가 많았다. 연령이 30~49세 인 경우 29세 
이하인 경우보다 1.42배 많았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1.75배 많았다. 교대근무만 하는 경우는 교대근
무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1.62배 더 많았고, 사업장 규
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50인 미만인 경우보다 1.30
배 더 많았다. 직업이 관리자인 경우 사무직 종사자보다 
0.86배 더 낮았고, 서비스직⋅판매직인 경우 0.76배 낮
았다.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는 노출되지 않는 경우보다 
1.35배 더 높았고, 분진⋅증기흡입에 노출되는 경우 
1.42배 높았으며, 피로⋅통증⋅서 있는 자세는 1.94배 

Categories Variables
≤40hour 41~52hour ≥53hour

No Yes Total x2 (p) No Yes Total x2 (p) No Yes Total x2 (p)
Vibration non exposure 4,537(62.2) 2,756(37.8) 7,293(100.0) 98.53 

(<.001)
2,377(55.0) 1,941(45.0) 4,318(100.0) 63.27 

(<.001)
1,863(49.6) 1,896(50.4) 3,759(100.0) 125.38 

(<.001)exposure 924(49.6) 940(50.4) 1,864(100.0) 827(44.1) 1,050(55.9) 1,877(100.0) 591(33.5) 1,173(66.5) 1,764(100.0)

Noise non exposure 4,719(62.5) 2,832(37.5) 7,551(100.0) 146.06 
(<.001)

2,565(55.4) 2,064(44.6) 4,629(100.0) 99.58  
(<.001)

1,982(48.7) 2,088(51.3) 4,070(100.0) 125.38 
(<.001)exposure 742(46.2) 864(53.8) 1,606(100.0) 639(40.8) 926(59.2) 1,565(100.0) 473(32.5) 981(67.5) 1,454(100.0)

Dust⋅steam 
inhalation

non exposure 4,832(62.3) 2,919(37.7) 7,751(100.0) 153.21 
(<.001)

2,693(54.9) 2,212(45.1) 4,905(100.0) 95.19  
(<.001)

2,028(47.7) 2,226(52.3) 4,254(100.0) 71.03  
(<.001)exposure 629(44.7) 777(55.3) 1,406(100.0) 511(39.6) 778(60.4) 1,289(100.0) 427(33.6) 843(66.4) 1,270(100.0)

Chemical 
substance⋅i
nfectious 
material 
exposure

non exposure 5,140(60.5) 3,354(39.5) 8,494(100.0)
38.32  
(<.001)

2,966(53.2) 2,604(46.8) 5,570(100.0)
51.30  
(<.001)

2,266(46.7) 2,586(53.3) 4,852(100.0)
78.20 
(<.001)

exposure 320(48.3) 343(51.7) 663(100.0) 238(38.1) 386(61.9) 624(100.0) 188(28.0) 483(72.0) 671(100.0)

Fatigue, pain, 
standing 
position

non exposure 2,289(73.5) 826(26.5) 3,115(100.0) 376.29 
(<.001)

1,185(63.8) 673(36.2) 1,858(100.0) 154.36 
(<.001)

621(67.1) 305(32.9) 926(100.0) 83.35 
(<.001)exposure 3,172(52.5) 2,871(47.5) 6,043(100.0) 2,019(46.6) 2,317(53.4) 4,336(100.0) 1,834(39.9) 2,763(60.1) 4,597(100.0)

Repeat 
motion

non exposure 2,448(70.0) 1,050(30.0) 3,498(100.0) 251.67 
(<.001)

1,412(64.9) 764(35.1) 2,176(100.0) 232.73 
(<.001)

962(61.2) 609(38.8) 1,571(100.0) 94.38 
(<.001)exposure 3,013(53.2) 2,646(46.8) 5,659(100.0) 1,792(44.6) 2,226(55.4) 4,018(100.0) 1,493(37.8) 2,460(62.2) 3,953(100.0)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Work Environment and Work-related Health Problems by Working Hours
(N=2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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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았고,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는 1.40배 더 높았다.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성별, 연령, 직업, 소

음, 분진⋅증기흡입, 피로⋅통증⋅서 있는 자세, 반복
동작이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자인 경우 남자보다 1.33배 더 건강문제가 
많았다. 연령이 30~49세 인 경우 29세 이하인 경우보
다 1.32배 많았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1.66배 
많았다. 직업이 관리자인 경우 사무직 종사자보다 0.74
배 더 낮았다.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는 노출되지 않는 
경우보다 1.33배 더 높았고, 분진⋅증기흡입에 노출되
는 경우 1.28배 높았으며, 화학물질⋅감염물질에 노출
되는 경우 1.24배 높았다. 피로⋅통증⋅서 있는 자세
는 1.38배 더 높았고,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는 1.84배 

더 높았다.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성별, 연령, 직업, 진

동, 소음, 피로⋅통증⋅서 있는 자세, 반복동작이 업무
관련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인 경우 남자보다 1.62배 더 건강문제가 많았다. 연령
이 30~49세 인 경우 29세 이하인 경우보다 1.67배 많
았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2.11배 많았다. 직업
이 관리자인 경우 사무직 종사자보다 0.66배 더 낮았
고, 서비스직⋅판매직인 경우 0.76배 낮았으며, 농⋅어
업⋅단순노무자인 경우 0.65배 더 낮았다. 진동에 노출
되는 경우는 노출되지 않는 경우보다 1.20배 더 높았
고,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1.33배 더 높았으며, 화학물
질⋅감염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1.47배 높았고, 피로⋅

Categories Variables
≤40hour 41~52hour ≥53hour

OR (95%CI) p OR (95%CI) p OR (95%CI) p
Sex Female(ref.=male) 1.55(1.41-1.70) <.001 1.33(1.18-1.49) <.001 1.62(1.42-1.85) <.001
Age(year) ≤29 1.000 1.000 1.000

30~49 1.42(1.22-1.65) <.001 1.32(1.11-1.57) .002 1.67(1.37-2.04) <.001
≥50 1.75(1.48-2.05) <.001 1.66(1.37-2.02) <.001 2.11(1.71-2.59) <.001

Employment condition Regular Worker 
(ref.=non-regular worker) 1.08(0.97-1.20) .179 0.93(0.81-1.07) .298 0.98(0.85-1.13) .803

Shift work Non-shift 1.000 1.000 1.000
Weekday division shift 0.74(0.46-1.21) .226 1.79(0.99-3.26) .055 1.39(0.82-2.35) .216
Permanent shift 1.62(1.07-2.46) .024 1.32(0.86-2.01) .202 1.10(0.76-1.60) .597
Shift/rotation duty 0.94(0.67-1.32) .733 1.0(0.70-1.42) .993 1.02(0.74-1.41) .894

Enterprise size 〈50 1.000 1.000 1.000
50~299 1.00(0.89-1.13) .982 1.02(0.88-1.18) .799 1.11(0.89-1.37) .355
≥300 1.30(1.10-1.54) .003 0.897 (0.70-1.15) .384 0.91(0.65-1.25) .545

Job Office job 1.000 1.000 1.000
Manager, expert 0.86(0.74-1.0) .049 0.74(0.61-0.91) .003 0.66(0.46-0.95) .025
Service, seller 0.76(0.66-0.87) <.001 0.86(0.73-1.01) .065 0.76(0.60-0.98) .033
Agriculture⋅fishery⋅simple 
worker 1.00(0.86-1.18) .968 0.99(0.80-1.23) .912 0.65(0.49-0.86) .002

Engineer, semipro, technician, 
machine engineer 0.90(0.77-1.04) .151 0.90(0.76-1.06) .194 0.90(0.69-1.18) .452

Vibration exposure(ref.=non exposure) 1.02(0.88-1.18) .766 0.92(0.79-1.09) .338 1.20(1.02-1.41) .027
Noise exposure(ref.=non exposure) 1.35(1.17-1.56) <.001 1.33(1.14-1.56) <.001 1.33(1.12-1.57) .001
Dust⋅steam inhalation exposure(ref.=non exposure) 1.42(1.22-1.65) <.001 1.28(1.09-1.51) .003 1.05(0.88-1.25) .603
Chemical substance⋅ 
infectious material 
exposure

exposure(ref.=non exposure) 0.97(0.81-1.16) .750 1.24(1.02-1.50) .029 1.47(1.20-1.80) <.001

Fatigue, pain, standing 
position exposure(ref.=non exposure) 1.94(1.74-2.18) <.001 1.38(1.21-1.58) <.001 2.13(1.80-2.52) <.001

Repeat motion exposure(ref.=non exposure) 1.40(1.27-1.55) <.001 1.84(1.63-2.08) <.001 1.69(1.48-1.94) <.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Work-related Health Problems by Working Hours (N=2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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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서 있는 자세는 2.13배 더 높았으며,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는 1.69배 더 높았다(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근로환경
조사 실증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대별 근로자의 업
무관련성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
이다.

본 연구결과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는 
43.9%이었고,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29.7%이었
으며,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26.5%로 나타나 
56.1%의 근로자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
은 주 40시간인데,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으나 초과근로가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
로 근무하는 경우도 26.5%나 되어 우리나라 근로자들
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무시간대별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나타난 것을 살
펴보면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0.4%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나타났으나,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48.3%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가 증가하였고,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55.6%
로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즉 근로시간이 증가하면서 업
무관련 건강문제 발생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Härmä(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연령, 성, 직업, 업종을 불문하고 직업성 사고 및 손상율
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25,703명의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근로
자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병가율이 1.5~1.6배,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건강 상태를 경험한 경우가 
3.6~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
을 할 때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
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모든 근로시간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업무관련 건강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
우 업무과련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업
무관련 건강문제가 1.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세 
이상인 경우 29세 이하인 경우보다 업무관련 건강문제
가 2.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17)의 연구
에 의하면 장시간 근무하는 여성은 30대 후반이 7.6%, 

50대 후반이 17.6%라고 하여 연령이 많은 여성이 더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장시간 근무하
면서 여성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특히 업무관련 건강문
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Kim(2011)의 
연구에서도 50세 이상이 다른 연령층 보다 어깨, 팔의 
통증이 3.2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1년 근로
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Kim(2017)의 연구에서도 고
령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부위가 손이나 손가락을 다치
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Kim et al.(2014)의 연구
에서는 고령근로자에게 고용의 안정성과 안전한 일자리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상 및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교대작업 및 반복동작을 할 경우 자주 휴식을 취
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에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업무관련 건강문제
가 1.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olkard & Kerstedt 
(2004)의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교대근무가 산업재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업무관련 건강문제를 살펴보
면, 53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진동과 소음에 노출될 때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 
(2014)의 연구에서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진
동에 대한 노출이 높았으며, 소음에 노출될 때 업무관련 
사고가 더 많았다.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
석한 연구에서 40시간 이하에서 일하는 그룹보다 60시
간 이상 일하는 그룹에서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청각장애에 대한 건강문
제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Park et al, 2016). 

장시간 노동 시 화학물질⋅감염물질 접촉에 노출되
었을 때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높았다. Jeon(2014)의 연
구에서도 분진,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
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 사고와 건강문제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같은 결과를 나
타내었으며, Kim(2011)의 연구에서도 소음과 증기 노
출 시 업무관련 건강문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피로⋅통증⋅서있는 자세로 근무하는 경우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높았다. 특히 53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업
무관련 건강문제가 2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은 심혈관질환, 자가 판단 건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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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피로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Van 
der Hulst, 2003; Caruso et al., 2004),. 장시간 노동 
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독일의 대표적인 조사
인 연방 건강 모니터링 연구(Alexander Rommel et 
al, 2016)에서 무거운 물건의 운반(OR 1.78), 서툰 자
세로 이루어지는 노동(OR 1.46), 환경적 스트레스(OR 
1.48), 압박을 받는 업무(OR 1.41) 등에서 업무관련성 
손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Kim(2011)의 연구에서 지
난 1년간 두통, 눈 피로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52시간 초과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통, 눈 피로문제가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 1.84시간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난 1년간 엉덩이, 다리, 무릎, 발의 통증문제에 
대해서는 52시간 초과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통증이 있는 군이 통증이 없는 군에 비해 평
균 근로시간이 2.43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업
무관련 건강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2011)의 연구에서 반복적인 손과 팔의 동작 업무가 있
는 경우 40시간 이하군에 비해 52시간 초과군이 2.25
배 높았으며, 손상문제에 대해서는 40시간 이하군에 비
해 52시간 초과군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및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1.9배~2.6배가 높아 안전 및 
보건문제 해결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 5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을 할 때에도 건강문제, 
병가, 피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ärmä, 
2006). 따라서 장시간 노동을 할 경우 성별, 연령, 근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업무관련 사고 및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4차 근로환경조사만을 분석
한 단면연구이어서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
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로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근로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업무관련 건강문제는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문
제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분석한 것인데, 근로
시간은 업무관련 건강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업무관련 건강문제도 감소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근로시간대별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둘째, 근로시간대별로 남성보다 여성이, 20대에 비
해 50대 이상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근로환경 특성이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
여 근로시간대별로 업무관련 건강문제를 관리하는데 관
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근로시간대별 근로자의 업무관련 건강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2014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제4
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875명의 자
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근로자는 43.9% 
이었고,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29.7%이었으며,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26.5%로 나타나 56.1%
의 근로자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대별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0.4%,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48.3%,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55.6%로 증가하여, 근로시간
이 증가하면서 업무관련 건강문제 발생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대별로 업무관련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업무관련 건
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29세 이
하에 비해 50세 이상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진동, 소음, 화학
물질⋅감염물질 접촉, 피로⋅통증⋅서있는 자세, 반복
동작에 노출되는 경우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고, 근로시
간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본 연구에서 근
로시간대별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관련 건강문제와 질
병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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